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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지는 것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

들은 자기의 생각에 매우 강하게 집착하여 타인의 요구

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다. 아

울러 자신의 감정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어렵고,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주 까칠하고 다

분히 반항적인 아이로 보인다.

‘베이비트리’(babytree.hani.co.kr)에 따르면 이런 아

이들에게는 먼저 가르쳐야 할 사회적 규범이 있다.

- 타인과 함께 하는 게임이나 경기에서는 내가 이길 때

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다.

- 당장 억지를 부려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함

께 놀 수 있는 친구를 잃게 된다.

- 친구들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이 나빠진다.

부모들은 이러한 규범

들을 아이들이 천천히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첫째, 아이에게‘억지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

다. 그러나, 이런 이해와 

설득은 아이가 충분히 

차분해진 다음에 해야 

한다. 아이가 흥분한 상

태에서는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이의 머리에 와 닿지 않

기 때문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조용한 곳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면전에서 아이에게 면

박을 주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아이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한다. 목소리가 가라앉고 말투

가 차분해진 후에 상냥한 어조로 아이에게 억지 승리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가

르쳐 준다. 놀리는 투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는 첫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리고 평소에 욱하는 성질

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흥분을 가라앉히

는 방법을 메뉴얼처럼 가

르치는 게 필요하다. 먼저 

시행해 볼 방법은 스스로 

차분해지는 혼잣말을 하

는 것이다.‘차분해지자’, 

혹은‘흥분하면 결국 지

는 거다’등과 같은 혼잣말을 평소에 연습해서 흥분하

고 다투는 상황이 되면 되뇌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

록 연습하는 것이다. 심호흡을 하거나 속으로 숫자를 헤

아리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는 가능하다면 즉시 사건 현장을 피하는 것이다. 다툼

이 생길 것 같거나 사고를 칠 위험이 있으면‘바람 좀 쐬

고 올게!’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도록 가르쳐 보

는 것이다.

셋째로는 부모의 태도 문제이다. 아이의 이런 특성 혹

은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

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가르치는 인내가 필요하다. 10살 

이전에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추하는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규범을 깨닫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만큼이나 아이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사춘기가 되어 

아이가 통찰력이 조금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교

육을 진정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때 진

정으로 부모의 교육과 인내의 관계가 빛을 발하게 된다.

아이의 성격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목표

를 낮게 잡고 조금씩 노력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나름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격을 고치겠다고 아이와 싸우기보다는, 어

느 정도 수용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게 더 낫다.

‘지고는 못사는 아이’ 사회성 키우는 방법


